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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시설관리공단과 중앙보훈병원 보장구센터가 6일 ‘무장애 관광 실현을 위한 휠체어 공유 서비스’ 사회

공헌활동에 협업하기로 뜻을 모았다.

【평창】평창군시설관리공단과 중앙보훈병원 보장구센터가 6일 ‘무장애 관광 실현을 위한 휠체어 공유 서비

사회공헌활동에 협업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업은 행정안전부의 ‘협업이음터’를 통해 이뤄졌으며, 중앙보훈병원 보장구센터로부터 6대의 휠체어를

기증받아 광천선굴, 평창자연휴양림, 옛 대관령휴게소 등 평창지역 주요 관광시설에 배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관광객들의 이동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사업은 단순히 휠체어를 기증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향후 지속적인 관리와 수리 서비스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무장애 관광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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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이번 협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최순철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모든 이용객이 편안하게 즐길 

있는 관광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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